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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화분에 의한 질환을 화분증(pollinosis)이라고 하며 화분증

은 원래 화분이 기인항원이 되어 발생하는 계절성 알레르

기성 비염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화분에 의한 기관지

천식, 결막염 등도 포함하여 통칭하여 사용한다.
1-3) 알레르

기성 질환의 원인 물질 중 화분은 집먼지진드기와 더불어 

중요한 흡입 항원이며 국내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

는 공중화분으로 돼지풀, 쑥, 환삼덩굴 화분이 주를 이룬

다.
4)

  무(Raphanus sativus acanthiformis;radish)는 십자화과(Cruciferae; 

Mustard family), 무속(Raphanus Linne;Radish)에 속하며 유럽이 

원산이며 전 세계에 8종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는 중국을 

거쳐 들어왔으며 중요한 채소자원의 하나로 한두해살이 식

물이다. 자연생은 3~5월에 꽃이 피고 5월에 열매가 익는다. 

배추(Brassica campestris pekinensis: Chinese cabbage)는 무와 같

이 십자화과이며 배추속(Brassica Linne; Cabbage, Mustard)에 

속한다. 세계적으로 약 40종이 존재하며 주로 지중해 부근

에서 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원산인 2년초가 김치

재료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
5) 이러한 무, 배추 꽃가루도 다

른 꽃가루와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항원성을 가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보고가 없다. 직업성 꽃가루병은 정원사에게 

주로 생기며 장미나 국화, 민들레 등에 의한 꽃가루병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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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Korean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KNHRI) supplies many seeds for horticulturus 
farmers. The seeds of radish (Raphnus sativus acanthiformis) 
or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pekinensis; 
cabbage) is one of their major products, and many em-
ployees have been exposed to these pollens occupationally.
Objective: We reviewed the questionnaires for allergic 
diseases and occupational history. We evaluated the prev-
alence of the sensitization to radish and cabbage pollens in 
the workers of KNHRI and analyzed the allergenicity of 
radish and cabbage pollens.
Method: Fifty-fuve employees of KNHRI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mong them, 12 workers dealed with radish and 
cabbage pollens directly and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breeding these pollens. The skin prick test with extracts 
of radish and cabbage pollens and 12 common inhalant 
allergens were performed. Specific IgEs (sIgE) were 
detected by ELISA and immunoblotting. Cross-reactivity 

was determined through inhibition ELISA.
Result: About 20% of the 55 workers showed positive 
response to radish and/or cabbage pollens. sixty-six percent 
of the direct exposed workers and 6.9% of the non-exposed 
workers showed positive responses to radish and/or cabbage 
pollens.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was 56.4% in the 
workers. sIgE to radish and cabbage pollens were detected 
in 50% of exposed workers by ELISA. IgE immunoblotting 
showed sIgE binding at 24kD, 19kD, 9kD, and 8kD proteins 
of radish. sIgE also bound to 49kD, 36kD, 24kD, 19kD, and 
9kD. Strong cross-allergenecity was found between radish 
and cabbage extracts on ELISA inhibition.
Conclusion: Radish and cabbage pollens are significant 
occupational allergens to the exposed workers of KNHRI. 
Personal protective devices should be required for these 
workers.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2004; 
24:28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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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6-8)

  최근 농촌 원예 연구소에서 무, 배추 육종 연구에 관여하

는 연구원에게 생긴 꽃가루병을 경험하였으며 무 꽃가루 

노출력, 증상, 무 꽃가루 조항원을 이용한 피부반응시험, 

IgE blotting 결과를 종합하여 무 꽃가루에 의한 IgE 매개 반

응에 의한 직업성 꽃가루병을 진단한 바 있다.
9) 따라서 저

자들은 수원 소재 농촌 진흥청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무, 배추 꽃가루에 대한 감작률과 직업

성 꽃가루병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무, 배추 꽃가루에 대한 

항원성을 파악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수원 소재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는 55명의 근무자 중 

직접 무 및 배추꽃을 취급하는 12명과 그 외에 다른 꽃가루

나 채소 등을 취급하는 4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하

였다. 남자는 12명, 여자는 43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무-배추

꽃 노출군이 38.1±5.4세, 비노출군은 38.5±10세였다. 무꽃

과 배추꽃을 직접 다룬 근무자의 평균 근무 년수는 6.8년이

었다. ELISA 시험을 위한 음성 대조군으로 피부단자 검사상 

모든 항원에 음성 반응을 보인 10명의 건강 성인의 혈청을 

사용하였다.

    2. 설문조사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두드러기의 4개 

질환의 과거력과 특징적인 증상을 조사하였고, 근무 경력, 

약물 알레르기 유무, 알레르기질환의 가족력을 조사하였다. 

천식 및 알레르기 비결막염의 경우 3개 이상의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하였고, 두드러기는 2개 증상이 모두 있을 

경우 진단하였다(Table 1).

    3. 무꽃가루, 배추꽃가루 조항원의 준비

  무 및 배추꽃을 말려서 꽃가루만 채집한 후 ethyl ether로 

탈지방화시킨 후 PBS 용액(1：50 w/v)과 혼합하여 48시간 

동안 4 centigrade에서 추출하고 원심분리하였다. 원심 분리 

후 얻어진 상층액을 분리하여 삼투막(pore size 3,500 Da)에 

넣어 4 centigrade에서 72시간 동안 증류수로 투석하고 분리된 

용액을 동결 건조시켜 항원으로 사용하였다. 피부단자 시

험을 위해서는 PBS 용액 대신 Coca solution (1：10 w/v)을 이

용하여 추출한 후 상층액을 Coca solution으로 투석하고 동량

의 글리세린을 첨가하였다(1：20 w/v). 단백질 양은 Bio-Rad 

protein assay를 이용한 Bradford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건조

항원 10 mg당 무 꽃가루 조항원내의 단백질은 6.3 mg, 배추 

꽃가루 조항원은 5.4 mg이었다.

    4. 알레르기 피부단자 시험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은 연구자 등이 제조한 무꽃, 배

추꽃 항원, 흔한 흡입항원 12종, 즉 D. farinae, D. pteronyssinus, 

cockroach, cat, dog, Aspergillus, sagebrush, ragweed, hop Jap-

anese, birch, oak, timothy 항원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histamine (1 mg/ml)용액을 사용하였다. 검사

시작 15분 뒤에 histamine의 팽진과 비교하여 항원의 반응정

도를 알레르겐/히스타민 팽진비에 따라 판독하였다. 팽진

비가 1 이하이면서 홍반의 크기가 20 mm 이하이면 1+, 그 

이상이면 2+로 팽진비가 1∼2 사이인 경우에는 3+, 그리

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4+로 판독하였다. 

    5. ELISA법에 의한 무, 배추꽃가루 항원 특이 IgE 측정

  혈청내 무, 배추 꽃가루 항원에 대한 특이 IgE는 ELISA법

으로 측정하였다. 무, 배추꽃가루 조항원을 carbonate 용액

(pH 9.6)에 50μg/ml의 농도로 희석한 다음 이를 96 well 

microtiter plate (Costar, Cambridge, MA)의 well 에 50μl씩 투여

하고 4도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 (Tween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3회 세척 후 1% BSA-PBST (bovine 

serum albumin-Tween phosphate buffered saline)를 well당 200μl 

씩 넣어 1시간을 작용시켜 비특이적인 단백질 결합력을 차

단하였다. 3회 세척 후 피검자의 혈청을 50μl씩 넣어 실온

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PBS-T로 4회 세척 후 1：1000 희석

된 biotinylated anti-human IgE항체(Vector, Burlingame, CA) 50

μl를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회 세척하였다. ABTS 

용액(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 sulfuric acid를 citrate 

phosphate buffer에 녹임)을 100μl으로 발색시켰으며 5분 뒤

에 2 mM NaN3 100μl으로 반응을 중단시킨 다음 405 nm 

자외선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ELISA 억제실험

  조항원의 특이성 및 항원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ELISA 억

제실험을 시행하였다. 1：1 v/v으로 희석시킨 환자의 혼합 

혈청과 억제제로서 20, 10, 4, 1, 0.4, 0.1, 0.01μg/ml 의 무꽃

가루, 배추꽃가루, D. pteronyssinus, 돼지풀, 호밀풀 조항원을 

4 centigrade에서 24시간 각각 반응시킨 후 이를 무꽃가루조항

원이 부착된 ELISA plate에 well 당 50μl 씩 넣고 ELISA를 시

행하였고 대조군으로 억제제 대신 동일한 양의 BSA (1%) 

solution을 넣었으며 억제 정도(%)는 [(대조군의 흡광도- 억

제제가 포함된 sample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의 값에 

100을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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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DS-PAGE 및 Immunoblotting

  13.5%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였다. 무, 배추꽃가루 

조항원을 10 mg/ml 주입한 후, stocking gel은 50 V로 30분간 

하였고, 이후 180 V에서 2시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그 

후 SDS-PAG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 (pore size: 0.45 um, 

Amersham, Buckinghanshir, UK)으로 2시간 동안 전이시킨 다

음 폭이 4 mm 되게 잘라서 사용하였다. 비특이적인 단백결합

은 5% 탈지분유로 차단하였다. 그 후 1：4로 희석된 피검자

의 혈청을 상온에서 24시간 반응시켰으며, 1：2000 alkaline 

phosphatase가 결합된 goat antihuman IgE (Sigma, St. Louis, 

MO, USA)로 2시간 반응시켰다. PBS-T로 10분간 3회, TBS로 

10분간 1회 세척 후 BCIP-NBT 시약(Promega, Madison, WI, 

USA)으로 15분간 발색시켰다. 비특이적 단백결합은 5% 탈

지분유로 차단하였다. 그 후 1：4로 희석된 피검자의 혈청

을 상온에 24시간 동안 반응시켰으며, 1：1000 goat anti-

human IgE (Sigma, St. Louis, MO, USA)로 2시간 반응시켰다. 

PBS-T로 10분간 3회, TBS로 10분간 1회 세척 후, BCIP- NBT 

시약으로 15분간 발색시켰다.

결      과

    1. 역학 조사 결과

  농촌 진흥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부단자 시험상 

집먼지진드기 양성률은 44%, 무-배추 꽃가루 양성률은 20%

였다. 무-배추를 직접 다루는 근무자에서의 무-배추 꽃가루에 

대한 피부반응 양성률은 66%였으며 노출되지 않은 군에서는 

6.9%이었다(Table 2). 무꽃과 배추꽃을 직접 다룬 근무자의 평

균 근무 년수는 6.8년이었고 무, 배추꽃에의 평균 폭로 기간

은 4.3년(7개월~11년)이었다. 이 중 폭로 2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예가 있었고 폭로 5년 후에 증상이 시작된 근무자도 

있었다. 전체 근무자 55명 중 33명(60%)이 설문 조사에서 하

나 이상의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무꽃가루에 직

Table 1. Questionnaire for allergic diseases
ꠧꠧꠧꠧꠧꠧꠧꠧꠧꠧꠧꠧꠧꠧꠧꠧꠧꠧꠧꠧꠧꠧꠧꠧꠧꠧꠧꠧꠧꠧꠧꠧꠧꠧꠧꠧꠧꠧꠧꠧꠧꠧꠧꠧꠧꠧꠧꠧꠧꠧꠧꠧꠧꠧꠧꠧꠧꠧ

Disease Questio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sthma Cough
Dyspnea
Chest tightness
Wheezing sound

Allergic rhinoconjunctivitis Rhinorrhea
Sneezing
Nasal obstruction
Conjunctival injection
Itching sensation on both eyes

Urticaria Itching sensation on skin
Erythematous lesion

Relation to work Aggravated by working
Newly develped by work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2. Allergen sensitization of workers in KNHRI*
ꠧꠧꠧꠧꠧꠧꠧꠧꠧꠧꠧꠧꠧꠧꠧꠧꠧꠧꠧꠧꠧꠧꠧꠧꠧꠧꠧꠧꠧꠧꠧꠧꠧꠧꠧꠧꠧꠧꠧꠧꠧꠧꠧꠧꠧꠧꠧꠧꠧꠧꠧꠧꠧꠧꠧꠧꠧꠧ

Sensitized subjects Percentage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adish pollen 11  20
Cabbage pollen 7  13
D. farinae 24  44
Cockroach 14  25
Dog 3  5
Aspergillus 1  2
Ragweed 4  7
Sagebrush 10  18
Japanese hop 3  5
Birch 6  11
Oak 3  5
Timothy 5  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NHRI = Korean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Table 3.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s of workers in KNHRI*
ꠧꠧꠧꠧꠧꠧꠧꠧꠧꠧꠧꠧꠧꠧꠧꠧꠧꠧꠧꠧꠧꠧꠧꠧꠧꠧꠧꠧꠧꠧꠧꠧꠧꠧꠧꠧꠧꠧꠧꠧꠧꠧꠧꠧꠧꠧꠧꠧꠧꠧꠧꠧꠧꠧꠧꠧꠧꠧ

  Non-exposedExposed subjects
subjec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12 N=43

Allergic dise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 Prevalence (%) N Prevalence (%)

ꠧꠧꠧꠧꠧꠧꠧꠧꠧꠧꠧꠧꠧꠧꠧꠧꠧꠧꠧꠧꠧꠧꠧꠧꠧꠧꠧꠧꠧꠧꠧꠧꠧꠧꠧꠧꠧꠧꠧꠧꠧꠧꠧꠧꠧꠧꠧꠧꠧꠧꠧꠧꠧꠧꠧꠧꠧꠧ
Asthma 4 33 8 19
Allergic rhinitis 8 67 15  39
Allergic conjunctivitis 7 58 12  28
Urticaria 6 50 9  1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NHRI = Korean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Table 4. Work relationship of allergic diseases of workers in 
KNHRI*
ꠧꠧꠧꠧꠧꠧꠧꠧꠧꠧꠧꠧꠧꠧꠧꠧꠧꠧꠧꠧꠧꠧꠧꠧꠧꠧꠧꠧꠧꠧꠧꠧꠧꠧꠧꠧꠧꠧꠧꠧꠧꠧꠧꠧꠧꠧꠧꠧꠧꠧꠧꠧꠧꠧꠧꠧꠧꠧ

 Total Work relationship
Allergic dise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 Prevalence (%) N Prevalence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sthma 4 33 2  50
Allergic rhinitis 8 67 6  75
Allergic conjunctivitis 7 58 6  86
Urticaria 6 50 3  5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NHRI = Korean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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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노출된 군 12명 중 8명이(67%) 하나 이상의 알레르기 증상

이 있었고, 피부 가려움(50%), 눈 가려움(58%), 재채기나 콧물

(67%), 가슴 답답함이나 기침(33%)을 호소하였다(Table 3). 또

한 이들 8명 중 6명(86%)이 증상이 무나 배추꽃이 있는 비닐 

하우스에서 작업시 더욱 심해지고 작업 후에는 증상이 호전

된다고 답해 직업과의 연관성을 시사하였다(Table 4). 

    2. 농촌진흥청 근로자에서 무, 배추꽃가루 항원에 대

한 특이 IgE 측정

  ELISA를 이용한 무-배추 꽃가루에 대한 sIgE는 무-배추 꽃

가루 노출군에서는 50% (6명)에서 검출되었고, 노출되지 않

은 군에서는 4.7% (2명)에서 검출되었다. 무꽃, 배추꽃가루의 

노출군에서의 ELISA 흡광도는 평균 0.51±0.26이었고 피부반

응시험 음성인 근무자의 흡광도는 평균 0.03±0.01이었다.

    3. 무, 배추꽃가루 항원에 대한 ELISA 억제실험 

  ELISA 검사로 무, 배추꽃가루에 sIgE를 가지고 있는 8명

의 근로자의 혼합 혈청과 억제제로써 무 및 배추, 집먼지진

드기, 돼지풀 및 호밀풀 꽃가루를 사용하였다. 무꽃가루와 

배추꽃가루에 대하여는 용량 반응곡선 양상으로 sIgE가 억

제된 반면, 나머지 알레르겐에 대하여는 억제 반응이 관찰

되지 않았다(Fig. 1).

    4. 농촌 진흥청 근로자에서 무, 배추 꽃가루 항원에 

대한 특이 IgE Immunoblotting

  농촌 진흥청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노출군에서 피부반응 

Fig. 2 . Specific IgE blotting with worker's serums. (sera 1∼9: exposed workers, sera 10∼15: non-exposed workers, 16: blank, 17:
control).

ꠧꠧꠧꠧꠧꠧꠧꠧꠧꠧꠧꠧꠧꠧꠧꠧꠧꠧꠧꠧꠧꠧꠧꠧꠧꠧꠧꠧꠧꠧꠧꠧꠧꠧꠧꠧꠧꠧꠧꠧꠧꠧꠧꠧꠧꠧꠧꠧꠧꠧꠧꠧꠧꠧꠧꠧꠧꠧꠧꠧꠧꠧꠧꠧꠧꠧꠧꠧꠧꠧꠧꠧꠧꠧꠧꠧꠧꠧꠧꠧꠧꠧꠧꠧꠧꠧꠧꠧꠧꠧꠧꠧꠧꠧꠧꠧꠧꠧꠧꠧꠧꠧꠧꠧꠧꠧꠧꠧꠧꠧꠧꠧꠧꠧꠧꠧꠧꠧꠧꠧꠧꠧ
IgE binding bands of each serum: Comparison between radish and cabbage extrac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erum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Radish + + + - - + + + - - + - - - - -  -
Cabbage + + + - - + + + - - ± - - - - -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 definite IgE bands, ± = borderline bands, - = no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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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dish (B)  Cabbage

Fig. 1 . Radish IgE-ELISA inhibition test with the extracts of 
radish, cabbage, D. pt, ragweed and rye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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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양성을 보인 8명과 음성을 보인 1명, 비노출군에서 

피부반응에 양성을 보인 4명과 음성을 보인 2명을 대상으

로 IgE immunoblotting을 시행하였다(Fig. 2). Immunoblotting

을 시행한 근무자의 피부반응 검사 결과와 ELISA OD값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무꽃가루 항원은 24, 19, 8 kD 단백질

에 sIgE가 결합하였으며, 배추꽃가루 조항원 중 49, 36, 24, 

19, 8kD 단백질에 sIgE가 검출되었다. 

고      찰

  꽃가루병은 알레르기 질환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10)
 일반적으로 충매화가 꽃가

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절과 지역에 따

라서 원인이 되는 꽃가루에 많은 차이가 있다.
1)
 무꽃( 

Raphanus Sativas)은 십자화과, 무속에 속하며 유럽 원산으로 

중국을 거쳐 들어온 중요한 채소자원의 하나로 우리나라 

각지의 농가에서 흔히 재배하고 있는 귀화 식물이다. 무꽃-

배추꽃은 자웅동체이며 나비나 벌 등의 곤충에 의하여 수

정된다.
11)
 무꽃은 3∼5월에 꽃이 피고 5월에 열매가 익는 

식물로 잎과 뿌리를 식용하고 한방에서는 종자를 뿌리와 

같이 기침, 폐렴, 기관지염 등에 약재로도 쓰고 있다. 재배 

무는 8변종으로 구성되고 수확하는 계절에 따라 여름 무, 

가을 무, 겨울 무로 나뉜다. 배추꽃은 무꽃과 같이 십자화과

이며 배추속에 속한다. 배추속은 세계에 약 40종이 존재하

며 주로 지중해 부근에서 자란다. 배추꽃은 우리나라에서

는 중국이 원산인 2년초가 김치의 재료로 많이 재배된다
5). 

밭에서 재배되는 무와 배추는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하기 때

문에 농부에게 꽃가루가 노출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는 무, 배추가 흔하게 접하는 식물이지만 이에 의한 꽃가루

병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현재까지 보고된 직업성 화분증은 주로 튜울립과 장미, 

프레지아와 같은 꽃을 재배하는 정원사에게 많았고
7) 또한 

이태리나 프랑스와 같은 지중해 지역에서의 보고에 따르면 

화초재배자의 31%가 감작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하였다.
12) 

농촌원예연구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수정된 무-배추꽃 

종자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직접 무-

배추꽃을 수정하게 되며, 직접 꽃가루에 노출된다. 이번 연

구에서 보면 무, 배추꽃가루를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의 이

Table 5. Skin test reactions to radish/cabbage and some inhalent allergens and IgE ELISA-results to radish/cabbage in exposed and
non-exposed workers who was done igE blotting
ꠧꠧꠧꠧꠧꠧꠧꠧꠧꠧꠧꠧꠧꠧꠧꠧꠧꠧꠧꠧꠧꠧꠧꠧꠧꠧꠧꠧꠧꠧꠧꠧꠧꠧꠧꠧꠧꠧꠧꠧꠧꠧꠧꠧꠧꠧꠧꠧꠧꠧꠧꠧꠧꠧꠧꠧꠧꠧꠧꠧꠧꠧꠧꠧꠧꠧꠧꠧꠧꠧꠧꠧꠧꠧꠧꠧꠧꠧꠧꠧꠧꠧꠧꠧꠧꠧꠧꠧꠧꠧꠧꠧꠧꠧꠧꠧꠧꠧꠧꠧꠧꠧꠧꠧꠧꠧꠧꠧꠧꠧꠧꠧꠧꠧꠧꠧꠧꠧꠧꠧꠧꠧ

Exposure Non-exposu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Skin test Radish 3+ 3+ 3+ 3+ 3+ 4+ 4+ 3+ - 1+ 2+ 1+ 2+ - - - -

Cabbage 3+ - 3+ 3+ 2+ 4+ 4+ 2+ - - - - 2+ - - - -
D.fa 3+ 1+ 3+ 2+ 3+ 3+ 2+ 4+ - 3+ 3+ 3+ 2+ - - - -
Cockroach - 3+ 2+ - - - 2+ - - - - 3+ 3+ - - - -
Ragweed 2+ - - - - 2+ - - - - - - - - - - -
Hop. J 3+ - - - - 2+ - - - - - - - - - - -
Timothy - - - - - 3+ - - - - - - 3+ - - - -
Birch 2+ 2+ - - - 2+ - 3+ - - - - 3+ - - -  -
Sagebrush 2+ - - - - 2+ - 3+ - - - - - - - - -

ELISA (OD) Radish 0.46 0.41 0.67  -  - 0.88 0.34 0.37  -  - 0.32  - 0.21  -  - C B
Cabbage 0.42 0.37 0.54  -  - 0.74 0.25  -  -  -  -  - -  -  -  -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he OD values of control sera were mean values of 10 healthy controls: 0.035±0.021. C = control, B = blank.

Fig. 3 . Process of pollination by a worker. This picture shows a
person is working not wearing any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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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꽃가루에 대한 감작률은 66%로 매우 높았고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 중 86%는 작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호소하였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서 무, 

배추꽃가루가 충매화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성 꽃가루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꽃과 배추꽃은 같은 십자화과로 서로 강한 교차 항원

성을 가지며 집먼지진드기, 돼지풀, 호밀풀, 쑥 등과는 교차 

반응이 없어 대상 근로자에서 무, 배추꽃가루가 독립적인 

원인 알레르겐임을 알 수 있었다. 십자화과에 속하면서 배

추속에 속하는 식물에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

는 유채가 대표적인 꽃이며, 최근에 유채(Brassica campestris 

napus:rapeseed, oilseed rape)에 의한 꽃가루 병이나 천식은 보

고된 바 있으며,
13,14) 유채씨 먼지가 직업성 천식의 원인 항

원으로도 관여됨이 밝혀진 바 있다.
15) 따라서 향후 무-배추

꽃 꽃가루와 유채꽃 꽃가루간에 교차항원성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외에 겨자, 갓, 양배추, 

냉이 등이 배추속에 포함된다.
5) 

  지금까지 밝혀진 유채꽃가루의 주요 알레르겐 성분은 

6∼8, 14, ＞27, 43 kD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16) 배추속에 속

하는 다른 여러 식물들의 항원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원예연구소 근로자에서 무, 배추꽃의 노출군에

서의 immunoblotting결과를 보면, 무꽃가루 항원 24, 19, 8 

kD 단백질에 대해서 sIgE가 검출되었으며, 배추꽃가루 항원 

49, 36, 24, 18, 8 kD 단백질에 대해서 sIgE가 검출되었다. 

조사 대상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immunoblotting검사에서 

19 kD의 단백질에 3명에서 결합반응을 보이고, 8 kD 단백

질에 5명에서 결합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 단백질이 주 알

레르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무, 배추꽃가루 항원에 

의한 직업성 천식을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

지 못했던 무, 배추꽃가루에 의한 항원 유발성 검사가 필요

할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인에서 꽃가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

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직업적으로 접촉하는 근로자들에게

는 꽃가루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유사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게서 여러 가지 꽃가루항원에 대한 

감작 유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추후 이들 근로자에서 작업 중 보호 장구 착용이 

질환의 예방과 증상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      론

  무, 배추꽃가루는 원예연구소에서 이 꽃을 취급하는 근

로자에게 직업성 꽃가루병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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